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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유권자, 해리스에 압도적 지지... 트럼프에 38% 앞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핵심 유

권자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 아시안계 유권자

들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가 폭발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한인 유권자들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지지가 많았으나,

아시안계 중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다.

중도 성향의 비영리단체 APIAVote가 9월

에 시카고 대학교 여론조사 센터(NORC)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아시안 유

권자의 66%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

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8면으로 계속

대선을 6주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시안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한인들은 62%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으며, 35%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아시안 중도 비영리단체 APIAVote 조사 결과 압도적 리드
아시안계 중에서 한인들이 트럼프 지지율 가장 높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MIT와 하버드를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8개 대학이 미국 뉴스 &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의 전국 대학 순위

에서 상위 50위 안에 선정되었다. 24일 발표

된 이 순위는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 평가로

꼽힌다.

이 대학 순위에 따르면 MIT는 2위, 하버

드는 3위로 밀려났다. 예일은 5위, 브라운은

컬럼비아대와 공동 13위, 다트머스 칼리지는

UCLA와 함께 공동 15위를 차지했다. 보스

턴칼리지와 텁스는 공동 37위, BU는 럿거스

와 함께 41위에 올랐다.

노스이스턴 대학교는 상위 54위로 밀려났

으며, 최근 각종 대학 평가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프린스턴 대학은 이번 유에스뉴스 순위

에서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브라운대는 작년 9위에

MIT, 매사추세츠 최고 대학으로
선정... 하버드는 순위 밀려

▶▶12면으로 계속

유에스뉴스 대학평가, NE지역 8개 대학 상위 선정
졸업 후 사회적 신분 이동성 및 경제적 성공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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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49.1766

박아형 (Ah-Hyung "Alissa" Park) UCLA 공대학장

한미 노인회, 노바스코샤 크루즈 여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노인회(회장 한순용)

는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24명의 회원들이 보스턴에서 출발

하는 크루즈선을 타고 노바스코샤

의 핼리팩스와 시드니, 프린스 에

드워드 아일랜드의 샬럿타운, 뉴파

운드랜드의 코너브룩을 여행했다.

다음은 노인회 회원이자 시인인 이

금자의 여행기다. (편집자 주)

bostonkorean@hotmail.com

시민협회, 코리아 데이
10월 4일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회장 린다 챔

피언)가 10월 4일 금요일 오후 12시부

터 2시까지 매사추세츠 주청사 그레

이트 홀에서 한국의 날(Korea Day)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6번째를 맞

는 이번 코리아 데이는 다양한 행사

와 변화를 통해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예정이다.

지난해 코리아 데이 행사에서는 모

라 힐리 주지사가 직접 참여해 축사

를 전달하며, 주정부 차원에서 코리

아 데이와 매사추세츠 한인들을 인정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행사로 매사추세츠 한인 사

회의 존재감을 드러낼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WBZ 보스턴의

앵커 티파니 첸이 사회를 맡아 진행

하며, 사물놀이 팀 '울림'이 사물놀이

공연을, 버클리 음대의 아론 유 등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한, 2024년 문어워즈를 수상한 예술가

김연수의 작품도 전시된다.

시민협회는 "코리아 데이에 많은

한인들이 참가해 매사추세츠 한인들

의 대표성과 존재를 미국 사회에 더

욱 선명하게 인식시키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크루즈 여행을 다녀와서 
(이금자 시인 )

하늘은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였

다. 여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물에 대한 공포감으로 설레는 시간

을 보냈다.

드디어 9월 5일, 떠나는 날이 밝

았다. 밤잠을 설쳐가며 부둣가에

도착하니, 이미 와서 기다리는 일

행들이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옷차림도

따뜻하고 밝았다.

배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 뱃머

리에 '노르웨이지안 제이드(Nor-

wegian Jade)'라고 쓰인 커다란 배

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2,000

명이 넘는 승객들이 질서 정연하게

배에 올랐고, 오후 4시에 드디어 출

항을 시작했다.

잔잔한 바다 덕분에 배의 흔들림

을 느끼지 못한 채, 배에서 진행되

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비

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정

착지인 핼리팩스(Halifax)에서는

내리지 못하고 배 안에서 머물러야

했다.

다음 날, 배는 5미터가 넘는 파도

를 만났고, 일부 회원들은 힘든 시

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후 바다가

고요해지면서 예정된 여정을 무사

히 마칠 수 있었다. 함께한 24명의

회원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한미노인회는 그동안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옐로스톤, 캐나

다 록키, 고국 팔도 유람 등 다양한

여행을 진행해 왔다. 이번 크루즈

여행도 그 연장선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

만, 아직도 배 안 침대에 누워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즐거운 여행 이

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한다.

회원 24명, 크루즈로 가을의 정취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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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수 보스톤 평통 회장, “윤 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 적극 지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한문수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 회

장을 비롯한 보스턴 지역 자문위원 9명은 지

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

21기 미주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민주평통 미주

지역회의 자문위원들과의 통일 안건 회의에

서 지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미주 자문

위원들에게 외교 및 통일에 대한 노력을 당

부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

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

된다. 3대 통일 비전은 첫째,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둘째,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셋째,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다.

3대 추진 전략은 국내, 북한, 국제적 차원

에서 첫째,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

관과 역량 확충, 둘째,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셋째, 자유통일 대한

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등으로 구성

된다.

보스턴협의회 한문수 회장은 미주지역회

의 후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신통일 미래

구상’, ‘새로운 통일담론’ 등 시대적 변

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미래 청사진과 추

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며,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했다”고 말했다.

7대 추진 방안은 1. 미래 지향적인 첨단 현

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2.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 3.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4.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확대, 5.

북한이탈주민들의 통일 역량 참여, 6.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 제

안, 7.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및 운영이

다.

한 회장은 “보스턴에서는 북한 인권 문

제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며, 북한 주민

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지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맥락에서 10월 6일

오후 3시 보스턴 한인교회(담임목사 이영길

) 어린이 채플에서 탈북자이자 미국에서 성

공한 사업가가 된 마영애 상임위원을 초청

해 ‘북한 인권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통일 대한민

국을 지지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을 당부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10월 6일, 마영애 상임위원 초청 북한 인권 강연
보스턴 평통위원 9명, 한국의 미주 해외지역회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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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우편 배달, 늦거나 아예 배달되지 않는 경우 발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보스톤 시의회는 보스턴 지

역의 많은 곳에서 미 우체국

(USPS)의 우편 배달 서비스가 제

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

하고 나섰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

같은 부실한 서비스가 연방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샤론 듀칸, 헨리 산타나, 벤 웨버

시의원은 18일 정례회의에서 도시

전역의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USPS 서비스 불만을 조사하기 위

해 긴급 청문회 명령을 제출했다.

듀칸 의원은 올여름 미션 힐 지

역의 USPS 지점 폐쇄를 막기 위

해 상원의원 에드 마키와 협력한

이후 이 지역 주민들이 우편을 받

지 못한다는 보고를 듣기 시작했

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에는 우편 서비스

가 모든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율

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되

어 있다”며, "그러나 미션 힐의 많

은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어 "주민들은 법적 및 재정적 문서

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취약

한 이웃들은 필수적인 약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타나 의원은 미션 힐뿐만 아

니라 락스베리, 도체스터, 매타팬,

브라이튼에서도 몇 달 동안 우편

이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도착하

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들

었다고 밝혔다. 다른 여러 시의원

들도 수년간 비슷한 보고를 들어

왔다고 언급했다.

산타나 의원은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라며, "일부 지역사

회가 우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웨버 의원은 특히 다가오는 11

월 선거를 고려할 때 이 문제가 심

각하다고 지적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편으로 투표하고 있다

"며, "우리는 모든 투표가 유효해

야 하고, 이를 위해 우편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션 힐에서 30년 넘게 거주한

리처드 지오르다노는 자신의 지역

에서 불규칙한 우편 배달 문제가

약 2년 전부터 있었으며, 최근 6개

월 동안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전했다.

지오르다노는 자신의 이웃들이

청구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납

부 기한 하루 전에야 받는 사례를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2일

전에도 7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청

구서를 받았다며, 여전히 수표로

청구서를 결제하는 자신에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지오르다노는 "우편 서비스를

믿고 사용하고 싶다. 우체국을 사

용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

한 이유로 우체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매사추세츠의 의원들

이 이 문제에 개입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현재 우

체국장 루이스 드조이의 지도력이

초래한 연방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드조이가 대량 분류기를

해체하면서 우편 배달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8월 말, 에드워드 마키와 엘리자

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포함한 매

사추세츠 주의 연방 의원 10명은

USPS 매사추세츠 및 로드아일랜

드 지구 매니저인 스캇 마니에와

의 대면 회의를 요구하는 서한을

드조이에게 보냈다.

이들은 메드웨이와 워터타운의

우체국 폐쇄, 록스베리, 서머빌, 브

루클라인에서의 우편 분실 및 지

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USPS

의 새로운 계획이 교외 지역의 우

편 배달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고 강조했다.

보스턴 시의회의 긴급 청문회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며, 주

민과 기업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서비스 문제의 원인을 조사

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듀칸 의원은 밝

혔다.   

보스톤 시의회, USPS 서비스에 대한 긴급 청문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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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아시안 유권자

는 28%에 불과했다. 지난 5월 같은 조사에

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4%의 지지를 얻어,

29%를 얻은 트럼프를 15% 차이로 앞섰다.

대부분의 아시안계는 민주당 대선 후보

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해리스 부통령을 선

호했다. 필리핀계는 40%만이 바이든 대통

령을 지지했으나,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69%의 지지를 보냈다. 인도계 또한 46%에

서 69%로 크게 지지를 확대했다. 중국계는

54%에서 65%로 늘었다. 한인들은 49%에

서 62%로 중국계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

였지만, 여전히 평균보다는 지지율이 낮았

다.

한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에서

다른 아시안계와 달리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인들은 5월에 27%가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9월에는 35%로 지지가 확대됐

다. 반면 다른 아시안계들은 모두 20%대 중

후반의 지지율로 감소했다.

부통령 후보 지지를 살펴보면, 아시안 유

권자들은 역시 민주당 후보에게 호감을 보

였다. 아시안 유권자의 56%는 팀 왈즈 후보

에게 호감도를 표시했고, 18%만이 비호감

을 나타냈다. 반면 아시안 유권자의 단 21%

만이 JD 밴스 부통령 후보에게 호감도를

보였으며, 무려 58%가 비호감도를 나타냈

다.

아시안 유권자 중 77%는 올해 11월 확실

하게 투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66%보다 향상된 수치이지만, 2020년

82%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던 것보다는 낮

았다. 한인들은 82%의 유권자가 투표할 계

획이라고 답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비교적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긴 했지만, 공화당 측은 아시안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에 있어 상대

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

와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큰 차이를 보이

는 이유는 민주당이 아시안 유권자들에게

더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펼치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된다.

아시안 전체 유권자의 62%는 민주당 선

거운동원으로부터 접촉을 받았다고 말했

으나, 공화당 측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접촉

받은 유권자는 46%에 불과했다. 지난 5월

에는 민주당 측이 45%, 공화당 측이 38%였

던 것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아시안 유권자들은 미국 내에서 가장 빠

르게 증가하는 유권자층으로, 지난 4년간

15%가 증가했다. 아시안들은 2016년과

2020년에 연속적으로 가장 많은 투표 참여

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스윙 스

테이트에서 상당수가 최초로 투표에 참여

해 바이든의 승리에 기여했다.

APIAVote의 공동 창설자이자 대표인

그리스틴 첸은 "아시안 유권자들은 이번 선

거에서 다시 한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양당은 결코 아시안 유권자들

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9월 3일부터 9일까지 아시안

아메리칸 및 태평양 섬 주민(AAPI) 커뮤

니티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 설문을 통

해 실시되었다. APIAVote는 유권자 교육

,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 선거 참여

독려 등 다양한 활동을하고 있다. 2012년부

터 아시안계 미국인들의 투표 성향과 정치

참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아시안 유권자 해리스 앞도적 지지,
트럼프에 38%앞서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외교•경제 등 여러 영역에서 충돌하는

가운데 중국계 미국인 약 3분의 2가 자주 차별

을 경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

(NORC)와 중국계 미국인 단체인 '100인 위원

회'가 중국계 미국인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매달 평균적으

로 적어도 한 가지 유형의 차별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85%는 차별당한 이유가 자신의 인종

, 민족, 억양이나 이름 때문이라고 인식했다.

중국계 미국인의 89%가 현 미중 관계가 나

쁘다고 봤으며, 65%는 지금의 미중 관계 때문

에 다른 미국인들이 중국계를 부정적으로 대

우한다고 평가했다.

67%는 미국의 여러 주(州)가 중국 국적자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대우로 이어

진다고 봤다.

76%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중국계를 비

롯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특히 문제가 되면서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

코로나19를 중국의 탓으로 돌린 도널드 트럼

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를 규탄하고 대응에 나

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여전히 다수 중국계

미국인이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사는 중국계 혈통은 약 550만명으로

아시아계 중 가장 많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중국계 미국인의 76%가

오는 11월 대선 때 투표하겠다고 했다.

46%는 자신을 민주당으로 여겼으며, 31%는

공화당, 24%는 무소속이거나 지지 정당이 없

었다. 

중국계 미국인의 81%는 대선 후보들이 중국

이나 미중 관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

이 "적어도 약간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61%는 이런 주제에 대한 미국 언론의 보도

가 "낯선 이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0%는 여론조사에 참여하기 전 30

일 동안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으며,

43%는 우울함을 경험했고, 39%는 자신이 가치

가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100인 위원회'는 인종차별을 주기적으로 경

험하거나 더 젊고 여성인 경우 이런 정신 건강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bluekey@yna.co.kr

美中 갈등 피해자?…"중국계 미국인
68%가 매달 차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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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

르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매사

추세츠에서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

프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재선에 나선 엘

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지지도

도 높게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56%

가 공화당 도전자 존 디튼보다 워런

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WBUR/Com-

monWealth Beacon의 의뢰로 매스

잉크여론그룹(MassINC Polling

Group)이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800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

며, 오차 범위는 ±4.1%이다.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는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61% 대 22%로

트럼프를 크게 앞섰다. 매스INC의

리치 파 수석 연구 책임자는 "해리스

가 매사추세츠에서 중도층 유권자

들에게 분명히 공감을 얻고 있다"며

, "이런 흐름이 다른 주에서도 이어

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1%만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

적인 견해는 주로 민주당원과 무소

속 유권자에게서 나왔으며, 공화당

원 중에서는 단 3%만이 나라가 올바

른 길을 가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젊

은 층에서 나라의 방향에 대한 비판

적인 시각이 두드러졌다.

특히 매사추세츠 유권자들은 직

업과 경제에 대해 가장 우려했다

(55%). 그 뒤를 이어 낙태권과 민주

주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

로 조사됐다.

유권자들의 우선순위는 당파에

따라 크게 달랐다. 민주당원은 민주

주의의 미래와 낙태 문제를 가장 우

려했으며, 공화당원은 경제와 이민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3선에 도

전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56%의 지지를 확보해, 35%

의 지지에 그친 존 디튼에 비해 안정

적인 우위를 보였다.

공화당 변호사이자 암호화폐 옹

호자인 존 디튼은 응답자의 절반이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답

변에도 불구하고 35%라는 높은 지

지율을 획득했다. 그럼에도 커네티

컷 정치학과 제럴드 듀켓 교수는 "디

튼이 인기를 끌더라도 승리 가능성

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매사

추세츠 유권자들 사이에서 워런 의

원이 구조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런 의원은 소비자재정보호원

(CFPB)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

으며, 대형 은행의 각종 수수료 문제

를 두고 소비자 편에 서서 의정 활동

을 펼친 것이 매사추세츠 주민들에

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계될 것이라

고 믿는지에 대해서는 당파적 차이

가 두드러졌다. 공화당원의 대다수

인 65%는 투표 결과에 대해 불신을

표한 반면, 민주당원 중에서는 단

3%만이 그러한 우려를 보였다.

MassINC의 파 연구 책임자는 사

람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 상황에 대

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람들은 의회를

싫어하지만 자신의 지역구 의원은

좋아하고, 주 교육 시스템에 대해 우

려하지만 자신의 학교는 좋아한다"

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

원의 분열은 선거 관련 폭력에 대한

질문에서도 나타났다. 전국적인 여

론조사에서는 선거 이후 주요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난 반면, WBUR 조사에서는 응

답자의 80%가 매사추세츠에서 그러

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답

했다.

매사추세츠, 해리스와 워런에 강력한 지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로드아일랜드 주민들

은 이번 겨울, 전기 요금으로 여

름보다 평균 약 31달러를 더 지

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로드아일랜드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에서 승인된 이

번 요금 인상은 10월 1일부터 적

용되며, 현재 요금보다 약 23%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작년

에 유틸리티 회사들이 고객들로

부터 과도하게 받은 전기 요금

을 환불하는 계획도 함께 승인

되어 일부 요금 인상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요금은 킬로와트시당

16.4센트로, 작년 겨울 요금인

17.7센트보다 약 8% 낮다. 최근

몇 년 동안 로드아일랜드 주민

들은 겨울철에 훨씬 높은 에너

지 비용을 감당해 왔다. 전기 요

금은 2022년에 47%라는 전례 없

는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2023년

에도 24% 인상되었다.

일례로, 3년 전인 2021년 겨울

요금은 킬로와트시당 10.4센트

로, 그 전 여름의 7.7센트에서 인

상되었다. 2020년 겨울에도 비슷

한 수준인 10.95센트의 요금이 적

용됐다.

로드아일랜드 에너지 대변인

캐롤라인 프레티맨은 "전 세계

적인 지정학적 사건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에너지

공급의 높은 가격에 대해 우려

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로드아일랜

드 주민 중 약 77%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지역 사회

나 커뮤니티 통합 플랜 등의 전

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다.

로드아일랜드 에너지는 주 전

역에 77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

유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500킬

로와트시를 사용하는 일반 고객

들은 월 31.30달러, 즉 22.8%의 요

금 인상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

된다. 다만 이번 겨울 요금은 작

년 겨울보다 약 8달러 감소할 것

으로 보인다.

고객들은 공공 유틸리티 위원

회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높은

요금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

필수적인 유틸리티 비용은 적정

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며,

많은 이들이 요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는

작년에 과도하게 징수된 약 2,700

만 달러를 환불하여 일부 인상

된 비용을 상쇄하는 방안을 승

인했다. 저소득층은 11월부터 6

개월 동안 매달 23.47달러의 요

금 크레딧을 받게 되어, 이번 겨

울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

게 된다. 일반 주민들은 12월에

68.60달러의 일회성 크레딧을 받

을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로드아일랜드 전기 요금, 올겨울
23% 인상

로드아일랜드 전력 이용 고객들, 평균 $31 추가 부담 예상

WBUR 여론조사, 무소속 유권자에서 61%대 22%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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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계단 하락했고, 다트머스는 지

난해 18위에서 4계단 상승했다. 보

스턴칼리지는 2순위, 텁스대는 3순

위, BU는 2순위를 각각 상승했다.

유에스뉴스는 올해 순위 산정에

있어서 '사회적 이동성'과 '졸업 후

성공'을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1,500개 이상의 대학을 17가지의 학

문적 품질 지표를 사용해 평가했으

며, 순위의 절반 이상은 다양한 배

경의 학생들이 적정한 부채 부담으

로 졸업하고 취업한 이후의 수입을

고려한 것이다. ‘사회적 이동’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변화, 특히

더 나은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뜻

한다. 

유에스뉴스의 교육 부문 편집장

라몬트 존스는 "사회적 이동성과

졸업 후 성공과 같은 요소를 고려

함으로써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이고 만

족스러운 미래를 준비해줄 학교를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

"라고 말했다.

유에스뉴스의 순위는 그동안 교

육의 질보다 대학의 명성을 우선시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이

에 따라 일부 대학들은 참여를 거

부하기도 했다.

한편, 리버럴 아츠 칼리지 순위

에서도 뉴잉글랜드 소재 대학들은

높은 순위에 올랐다. 윌리엄스 칼

리지가 1위를 차지했고, 애머스트

칼리지가 2위를 기록했다. 보든 칼

리지는 포모나 칼리지와 공동 5위,

웰슬리 칼리지는 7위에 올랐다. 스

미스 칼리지는 웨슬리언 대학교와

공동 14위, 미들버리 칼리지는 워

싱턴 & 리 대학교와 공동 19위를

차지했다. 콜비 칼리지는 25위, 베

이츠 칼리지는 매칼레스터 칼리지

와 공동 26위, 홀리 크로스 칼리지

는 28위, 마운트 홀리오크 칼리지

는 옥시덴탈 칼리지와 공동 34위에

올랐다.

유에스뉴스의 에릭 거틀러 회장

겸 CEO는 성명에서 "고등 교육의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

과 그 가족들이 유에스뉴스가 제공

하는 베스트 칼리지의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

요하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MIT가 매사추세츠 최고 대학, 하버드 또 순위 밀려
▶▶1면에 이어서

2025 Best National College and University Rankings
1. Princeton University [N.J.]
2.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ass.]
3. Harvard University [Mass.]
4. Stanford University [Cali.]
5. Yale University [Conn.]
6.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i]
6. Duke University [N.C.]
6. Johns Hopkins University [Md.]
6. Northwestern University [Ill.]
10.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
11. Cornell University [N.Y.]
11. University of Chicago [Ill.]
13. Brown University [R.I.]
13. Columbia University [N.Y.]
15. Dartmouth College [N.H.’
15.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li.]
17.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li.]
18. Rice University [Tex.]
18. University of Notre Dame [Ind.]
18. Vanderbilt University [Tenn.]
21. Carnegie Mellon University [Pa.]
21.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ch.]
21.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Mo.]
24. Emory University [Ga.]
24. Georgetown University [D.C.]
24. University of Virginia [Va.]

27.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N.C.]
27.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ali.]
29.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ali.]
30. New York University [N.Y.]
30. University of Texas, Austin [Tex.]
30. University of Florida [Fla.]
33.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Ga.]
33.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Cali.]
33.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Cali.]
33.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Ill.]
37. Boston College [Mass.]
37. Tufts University [Mass.]
39.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Cali.]
39.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Wisc.]
41. Boston University [Mass.]
41.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J.]
41. The Ohio State University [O.H,]
44.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44. University of Rochester [N.Y.]
46. Lehigh University [Pa.]
46. Purdue University, Main Campus [Ind.]
46. University of Georgia [Ga.]
46. University of Washington [Wash.]
46. Wake Forest University [N.C.]

2025 Best National Liberal Arts Colleges (including ties)
1. Williams College [Mass.]
2. Amherst College [Mass.]
3. Swarthmore College [Pa.]
4. United States Naval Academy [Md.]
5. Bowdoin College [M.E.]
5. Pomona College [Cali.]
7. Wellesley College [Mass.]
8. Carleton College [Minn.]
8. Claremont McKenna College [Cali.]
8. 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 [Col.]
8.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N.Y.]
12. Harvey Mudd College [Cali.]
12. Vassar College [N.Y.]
14. Barnard College [N.Y.]
14. Davidson College [N.C.]
14. Hamilton College [N.Y.]
14. Smith College [Mass.]
14. Wesleyan University [Conn.]
19. Grinnell College [Ia.]
19. Middlebury College [Vt.]
19.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Va.]
22. Colgate University [N.Y.]
22. University of Richmond [Va.]
24. Haverford College [Pa.]
25. Colby College [M.E.]
26. Bates College [M.E.]

26. Macalester College [Minn.]
28. College of the Holy Cross [Mass.]
29. Bryn Mawr College [Pa.]
29. Colorado College [Colo.]
31. Bucknell University [Pa.]
31. Franklin & Marshall College [Pa.]
31. Lafayette College [Pa.]
34. Mount Holyoke College [Mass.]
34. Occidental College [Cali.]
36. Denison University [O.H.]
36. Pitzer College [Cali]
36. Skidmore College [N.Y.]
36. Trinity College [Conn.]
40. Berea College [Ky.]
40. Spelman College [Ga.]
40. Trinity University [Tex.]
40. Union College [N.Y.]
44. Scripps College [Cali.]
45. Dickinson College [Pa.]
45. Furman University [S.C.]
45. Kenyon College [O.H.]
45. Soka University of America [Cali.]
45. The University of the South [Tenn.]
50. DePauw University [Ind.]
50. Hillsdale College [Mich.]
50. St. Olaf College [M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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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해리스의 중산층 민생 개선이냐,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와 관세 확대

를 통한 자국 기업 살리기냐' 

11월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을 40

여일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

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

령의 경제 공약 키워드가 윤곽을 드

러냈다.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 25일 해리

스 부통령이 각각 경합주인 조지아

주 서배나와 펜실베니이아주 피츠

버그에서 경제 정책과 관련한 연설

을 하면서다.

◇해리스, 중산층에 세제 혜택 집

중하고 기업엔 증세…'분배' 강조 

해리스 부통령은 25일 "강력한 중

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

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

임을 맹세한다"며 집권시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

하겠다고 공약했다. 

1억 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

서 구체적으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첫해 6천 달러(약 799만원)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영유

아 및 노인 돌봄 비용과 간병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공약했다. 

아울러 중산층을 위한 300만채의

새 주택 건설 및 임대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설업자들과 협력할

것이며,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만5천달러(약 3천300만원)

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료품 가격 '바가지'를 막는 사

상 첫 연방 차원의 입법에 나설 것이

라고 공약했다. 

기업 관련 세금 정책에서도 중산

층 강화 기조는 분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노조 가입이 허

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

들에 세액 공제 혜택 줄 것이라고 밝

혔고,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

택을 현재의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약 6천660만원)로 10배 상향하겠다

고 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법인세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해리스 캠프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

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인세 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이

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식료품값을 비정상적으로 높

게 책정하는 유통업체 등을 제재하

는 연방 차원의 첫 입법에 나설 것임

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자

본주의자"라면서 이념에 기반한 정

책이 아닌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겠

다고 했지만 동시에 친중산층, 친노

조 기조도 분명히 했다. 

결국 중산층의 살림살이를 개선

하는 것이 그의 세금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한 것이

다.

해리스가 이날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경제는 초고층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잘 작동하면

가장 잘 되는 것으로, 실제로 그 빌딩

을 건설하는 사람들과 배선공사를

하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

대목은 자신의 경제정책을 트럼프

의 그것과 어떻게 차별화하려 하는

지를 단적으로 말해준 대목이었다.

◇트럼프, 법인세 인하 및 관세 확

대로 자국 기업에 힘싣고 제조업 회

귀 도모…기업 수익 극대화 통한 낙

수효과 노리는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와 법인

세를 활용한 제조업 국내 회귀를 핵

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제시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대세를 이

루는 동안 미국 밖으로 나간 제조업

시설들을 관세 확대와 법인세 인하

를 수단 삼아 회귀하게 함으로써 국

내 산업과 일자리를 살리고, 그에 따

라 세수도 확충토록 하겠다는 것이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 "트럼프

에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

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

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

며 "연방 정부 땅에 극도로 낮은 세

금과 규제만 있는 특별구역(special

zone)을 미국 생산자를 위해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여러분이

미국에서 상품을 제조하지 않는다

면 여러분은 상당한 관세를 내야 한

다"고 말한 뒤 "우리는 멕시코 국경

을 넘어서 들어오는 모든 차에 100%

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재차 밝

혔다.

아울러 2017년 '트럼프 감세안'에

따라 현재 21%로 낮아진 법인세를

추가로 15%까지 인하하겠다는 자신

의 공약을 언급한 뒤 "이것은 내 제

조업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와, 미국과 경쟁하는 타국 기업

의 미국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관세 장벽의 '쌍끌이'로 미국 기업들

의 이익을 극대화한 뒤 그 혜택이 미

국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는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른바 '낙수 효과'에 기반한 경제

정책을 내세운 셈이다.

◇미국 우선주의•중국 때리기는

공통분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카드가

워낙 강렬했지만 해리스 부통령 역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방하는 '미

국 우선주의' 기조를 드러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방영된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제철

이 인수를 추진중인 US스틸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산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유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新)

산업들을 위해 미국 기업의 미국 노

동자들이 철강을 제조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측

면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그는 이어 "팬데믹 이전에는 몰랐

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공급망

압박과 해외 제조에 대한 과도한 의

존 문제를 인지하면서, 미국 기반 제

조시설을 의도적으로 보유해야 한

다는 것을 안다"며 철강을 미국 내 산

업기반 보유가 필수적인 품목의 하

나로 꼽았다. 

또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이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을 희생시키

는 불공정한 보조금 관행과 초과 생

산 등을 계속할 경우 "신속하고 강력

한 조처들을 취하는 데 결코 주저하

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

집권할 경우 중국에 60% 이상의 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자

신의 재임 시절 중국과 합의한 미국

산 농산품 등의 대량 수입 약속을 이

행할 것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게 요구하겠다며 강경한 대중국 정

책을 펼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정책의 방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은 전면적인 디커플링(decoupling•

특정국을 공급망과 무역 등에서 전

면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좀 더 가깝

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행

정부의 디리스킹(de-risking•반도

체 등 핵심 산업에 국한한 디커플링)

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 등 방법론

에 차이는 있지만 '중국 때리기' 기조

는 양측 경제 공약에서 나란히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

평이다. 

美대선후보 경제공약 키워드…해리스 '중산층' vs 트럼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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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공개…"스마트폰 다음 디바이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

종 특파원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안경처럼 쓰는 증강현

실(AR) 기기를 공개했다.

메타는 25일(현지시간) 미 캘리

포니아주 멘로파크 본사에서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커넥트 2024'를

열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

보였다.

메타는 이날 행사에서 새로운

증강현실(AR) 스마트 안경 '오라

이언(Orion)'의 시제품을 공개했

다.

이날 무대에 올라 직접 '오라이

언'을 소개한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CEO)는 "지금까지 AR 기

기에 대한 모든 시도는 헤드셋, 고

글, 헬멧이었다"며 "오라이언이 스

마트폰 다음의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은색의 두꺼운 뿔테 안경처럼

생긴 '오라이언'은 안경처럼 쓰면

서 문자 메시지는 물론, 화상 통화,

유튜브 동영상까지 볼 수 있다.

이 스마트 안경에는 이용자의

시야에 표시할 수 있는 마이크로

렌즈가 장착돼 프로젝터를 통해

3D 이미지를 투사시켜 홀로그램

의 증강 현실(AR) 기능이 구현된

다.

이용자는 스마트 워치와 같은

손목 밴드와 눈의 운동을 추적하

는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손으로

디스플레이를 '클릭'하거나 '스크

롤' 할 수 있다.

저커버그는 '오라이언'이 지금

까지 나온 스마트 안경 중 가장 큰

70도의 시야각을 제공하고, 일상

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크기와 무

게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무게와 출시 시

기, 가격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메타는 2021년부터 에실로룩소

티카와 함께 카메라와 스피커가

장착된 레이밴 브랜드의 스마트

글래스를 판매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오라이언'은 통화와 이

미지•동영상 등 촬영이 가능한 레

이밴보다 한층 진화한 AR 기능이

구현되는 컴퓨팅 기기다.

메타가 약 10년간 자체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가 이날 공개한 데모 영상

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

라이언을 착용해보는 모습도 담겼

다. 

황 CEO는 "트래킹(시선 추적)

이 좋고, 밝기도 좋고, 색상 대비도

좋다"고 말했다. 

AR 안경은 스마트폰의 뒤를 이

어 핸즈프리 시대를 열 차세대 스

마트 기기로 주목받아왔다. 

그동안 안경이라는 작은 기기에

많은 기능을 구현해야 하는 기술

적 한계로 주춤했다가 구글과 애

플 등이 최근 다시 개발에 박차를

나선 것으로 알려져 경쟁이 예상

된다. 

구글은 2013년 일반 소비자를 겨

냥한 구글 안경을 내놨다가 높은

가격과 함께 내장 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면서 2015년

단종시켰다.

그러나 2년 전 연례 개발자 회의

에서 프로토타입이라며 외국어를

번역해 자막처럼 띄워주는 스마트

안경을 선보이며 시장 재진출 가

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AR 기기 헤드셋

제조업체인 매직 리프(Magic

Leap)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애플도 당초 내년 출시를 목표

로 스마트 안경을 개발해 왔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보류돼 당

초 예정보다 늦어진 2025년 이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애플이

여전히 스마트 안경 개발에 전념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셜미디어 '스냅챗'을 서비스

하는 스냅은 자사의 5세대 스마트

안경인 스펙타클스를 최근 공개했

다. 

스펙타클스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물론, 오픈AI의 AI가 탑재

돼 음성 대화도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공개한

혼합현실(MR) 헤드셋 메타 퀘스

트3의 보급형인 퀘스트3s도 공개

됐다. 

퀘스트3s는 퀘스트3보다 200달

러 낮아진 299.99달러부터 시작한

다. 예약판매는 이날부터 시작됐

으며 내달 15일부터 배송이 이뤄

진다.

메타는 또 자사의 AI 모델인 라

마의 최신 버전인 라마 3.2를 공개

하며,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매개

변수 110억개, 800억개의 모델을 선

보였다.

라마를 기반으로 하는 자사의

AI 챗봇인 '메타 AI'도 업데이트

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메

타가 소유한 SNS 등에서 한층 자

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다.

영화 '007시리즈'에서 제임스본

드의 상관인 'M'으로 나오는 영국

배우 주디 덴치 등 배우 5명과 계약

해 '메타 AI'는 이들의 음성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스마트 안경 '레이밴'도 선보였다. 

저커버그는 레이밴을 쓰고 실시

간 번역 기능을 통해 상대방과 영

어와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메타는 앞으로 더 많은 언어로

도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taejong75@yna.co.kr

세탁소 팝니다
Care Cleaners
20 Main St. North Reading,MA

Sale Price : $70,000
Very good full plant

연락처 : 603.4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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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블루버드 바이오, 인력의 25% 감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서머빌에 위치한 바이오 회사

블루버드 바이오(bluebird bio)가 24

일 전체 인력의 25%를 감축하는 구

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블루버드

바이오는 지난해 말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시클셀 유전자 치료제의 승

인을 받아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장

을 열었으나, 최근 시장 상황과 재정

적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승인된 치료제인 리프지니아

(Lovgenia)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

고 있다. 먼저, 이번 승인과 동시에

크리스퍼(CRISPR)의 캐스제비

(Cas-Zebi)도 최초의 유전자 가위

기반 낫모양 적혈구 병 치료제로 승

인을 받았다. 캐스제비는 이미 영국

에서 먼저 승인되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가격도 리프지니아보

다 100만 달러 더 저렴하다. 게다가

리프지니아에는 안전 경고 문구가

없어 더 안전한 약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유로 블루버드 바이오는

치료제 개발 후 막대한 재정적 보상

을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적

손실을 계속 보고 있다. 블루버드 바

이오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서머

빌 본부뿐만 아니라 미국 내 40개 주

에서 총 95명의 인력을 감축할 예정

이다. 올해 6월까지 블루버드 바이오

는 총 375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

다.

회사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총 비

용의 20%를 감축하고, 2025년 3분기

에는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블루

버드 바이오의 주가는 올해 들어 절

반 가까이 하락했지만, 구조조정 발

표 이후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다.

블루버드 바이오는 2022년에도 재

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 인력

의 3분의 1을 감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리프지니아의 승인을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

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블루버드 바이오는 41명의

환자에 대한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

혔다. 1분기에는 9명, 2분기에는 12명

의 환자 치료에 그쳤으나, 3분기에는

20명의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전자 치료의 시

작과 회사의 수익 창출 사이에는 일

정한 시간차가 존재한다. 일반적으

로 유전자 치료제의 약값은 유전자

를 채집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약이 환자에게 투입되고 나서 한 달

후에 수익으로 인식된다.

블루버드 바이오는 현 시점에서

리프지니아, 진테글로(Zynteglo), 스

카이소니아(Skysona) 등 질병 치료

제의 상업적 홍보에 초점을 두고 있

다.

블루버드 바이오의 CEO 앤드류

오벤사인은 “오늘 우리는 비용을

최적화하는 결단을 내렸고, 제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행동을 취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

원 = 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

치)이 3.0%(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26일(현지시간) 밝

혔다.

이는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

와 동일한 수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에도 부합했

다.

잠정치 때와 비교해 민간 재

고투자, 연방정부지출이 상향됐

으나 비주택 고정투자, 수출이

하향됐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다.

3.0%의 2분기 성장률은 1%대

후반대 언저리로 추정되는 미국

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웃도는

수치다.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

이란 전문가 우려와 달리 미 경

제는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2

분기 들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

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직전 분

기 대비 성장률(계절조정)을 연

간 성장률로 환산해서 GDP 통

계를 발표한다.

한편 상무부는 올해 1분기 성

장률을 기존 발표된 1.4%에서

1.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

다고 이날 밝혔다.

민간 재고투자와 주택 고정투

자가 하향 조정됐으나 개인소비

가 상향 조정되면서 1분기 성장

률을 끌어올렸다고 상무부는 설

명했다.

pan@yna.co.kr

美 2분기 성장률 확정치 3.0%…
1분기 성장률 1.6%로 상향

한달동안 라이드해줄 분 
구합니다 (체스넛힐)

9월 19일부터 10월18일까지

626.384.7231

웨스트보로 한국식당에서
서빙하실 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가능
영어 구사 상관없이 가능

508.330.6611

유전자 치료제 시장 경쟁 심화와 재정 압박에 따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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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년, 김양도는 풍월주의 위位를 부제 김

군관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병부로 들어갔다.

양도는 670년 당나라에서 옥사할때 까지 삼국

통일을 위하여 수 많은 전공을 세웠다. 양도를

이어 23세 풍월주에 오른 군관은 양도가 펼쳐

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 악습을 제거하고 순차

적인 개혁을 통하여 화랑도의 조직을 더욱 공

고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에 선덕여

왕의 위로를 비롯한 많은 상선들의 지지를 받

음과 동시에 아래로는 존경과 복종으로 따르

지 않는 낭도들이 없었다. 

군관의 부모는 동란과 석명공주이다. 동란

의 부모는 동종과 오란이다. 동종은 거칠부의

아들이다. 오란의 부모는 오종과 비란이다. 오

종의 부모는 입종과 사실공주이다. 진흥왕이

입종의 아들이니 오종은 진흥왕과 이복형제

이다. 사실공주의 부모는 법흥왕과 보현공주

인데 그들은 남매사이이다.

군관의 어머니 석명의 부모는 제25대 진지

왕과 보명이다. 즉 석명과 양도의 어머니 양명

은 이부동복의 자매이니 군관과 양도는 이종

사촌간이다. 

군관은 양도보다 세살 아래로 어릴때부터

양도를 따랐으며 학문과 무도를 함께 익히며

자라났다. 군관은 힘이 세고 활쏘기를 잘해서

가히 당할 자가 없었다. 그러나 양도와 보량

부부에게는 더없이 충직한 신하였다. 그때 양

도의 폐신인 찰의察儀가 미모로 아양을 떨며

보량과 내통하면서 많은 전횡을 하였다. 이에

불의를 참지 못했던 군관이 검을 뽑아 찰의를

죽이려고 하였다. 보량의 만류로 겨우 목숨을

건진 찰의는 그후로는 다시 낭정에 관여하지

못했다.  

어느날 선덕여왕이 궁정에서 연회를 열었

다. 거기에는 보량부처도 초대되었다. 초대된

가빈嘉賓들의 가무주연은 흥겹게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이때 선덕여왕이 보량을 조용히

불러서 뜬금없이 “든건대 너의 폐아嬖兒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과연 어떠

한가?” 라고 물었다. 이에 보량은 선덕여왕

이 찰의에 관해서 묻는 것임을 알면서 “신이

듣건대 천자는 신하의 내사는 묻지 않는 것이

라고 합니다. 폐하가 굳이 물으신다면 신첩에

게는 한 명의 사신私臣이 있으니 보여드리겠

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보

량은 군관을 데리고 선덕여왕에게로 갔다. 여

왕은 이미 다른 사람임을 알면서도 “사람들

이 네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무슨 재주가 있느

냐?” 라고 물었다. 군관은 “신의 아름다움

은 외모에 있지 않고 단지 마음 속에 있습니다

” 라고 대답하였다. 여왕은 다시 “네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자, 군관은

“신은 보량 부처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고 보

량부처는 폐하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소

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것 뿐입니다” 라

고 했다. 이에 선덕여왕은 술과 음식을 군관에

게 내리고 보량을 보며 “네가 데리고 있는 한

아이가 나의 열 아이보다 낫다. 잘 기르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당시 선덕여왕은 삼서

제도에 의하여 남편을 셋이나 맞았지만 후사

를 보지 못했다. 선덕여왕의 셋 남자가 모두

가정을 이룬 것으로 보아, 여왕은 불임녀였다

(화랑세기에는 선덕여왕의 공식적인 남편인

용춘龍春, 흠반欽飯, 을제乙祭 외에도 양도와

군관도 입시하였다. 양도와 군관은  이로 인하

여 고속승진을 하였기에 많은 귀족들이 그것

을 잘못으로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군관은 양도와 함께 김유신과 무열왕 김

춘추를 따라 삼국통일에 많은 전공을 세웠다.

680년 문무왕이 그를 상대등으로 임명하였다

. 그러나 이듬해 681년 김흠돌이 흥원과 진공

등과 함께 역모를 꾀하다 발각되어 처형되었

다. 이때 상대등으로 모반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죄명으로 처형(자결?)되

었다. ‘흠돌의 난’ 에 군관의 적자/서자 등

여러 아들들도 참가하였다. 

침착하고 중후하고 원대한 지략을 가지고

있어 수하의 낭도들을 잘 다스렸던 김군관은

643년 풍월주의 위位를 김천광에게로 물려주

었다. 천광의 외모는 김군관과는 판이하게 달

랐다. 천광은 얼굴이 아름답운 꽃과 같고 교태

는 마치 부인과 같았다고 화랑세기에 기록되

어 있다. 또한 말도 친절하고 거동도 단아했다

고 한다. 하지만 마음은 협기가 있어서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우며, 자신의 의지를

과감하게 펼쳐 어느 상선의 영향력에도 동요

되지 않고 화랑도를 이끌었다. 천광은 제24대

진흥왕의 증손자이다. 가계를 보면 아버지는

수품(상대등 636 ~ ?)이고 할아버지는 진흥왕

의 적자 구륜이다. 천광의 어머니 천장낭주 또

한 진흥왕의 손녀이다. 진흥왕이 가야에서 온

후궁 월화와의 사이에서 천주를 낳았고, 천장

은 천주의 딸이다. 천광의 할머니 반야공주 역

시 진흥왕의 딸인데 반야의 어머니는 미실이

다. 즉 구륜과 반야는 동부이복 남매인데 결혼

하여 수품을 낳았다. 여성스러운 천광이 22세

풍월주 김양도의 천거로 화랑도의 수장인 풍

월주에 올랐는데 그 내막에는 양도의 사랑이

야기가 숨어있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47)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

저녁 식사 후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러

나간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강아지 목줄

을 길게 늘인다. 강아지는 한껏 자유를 느

끼면 위아래는 물론 좌우로도 바쁘게 돌

아다닌다. 강아지 움직임을 주시하면 정

신이 쏙 빠진다. 주인은 강아지 움직임을

무시하고 산책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간

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주식시장(Random

Walk Down Wall Street)”이란 책이 50

여 년 전에 출판되었다. 책의 저자는 프린

스턴 대학의 버튼 멕키엘 교수이다. 책의

요점은 “주식시장은 한 마디로 제멋대로

움직(Random)이기에 여기에 집중하면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변화는 강아지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다. 주식

에 투자하는 일반인은 강아지 움직임에

주시하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주

식시장의 변화를 스마트 폰으로 수시로

점검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주식을 사고판

다. 주식 투자가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이

다. 

주식 정보는 끊임없이 나온다. 중요 미

디어는 물론 인터넷 등에서도 매일 쏟아

진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어떠

한 주식 정보보다 실패할 수 있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진다’

고 조언한다. 실패하는 주식 투자가 무엇

인지 함께 알아본다.

주식시장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예측

(Market Timing)해서 투자하려고 한다.

본인도 알게 모르게 사람의 욕심으로 은

연중 최저점에서 투자하기를 원하고 최고

점에서 몽땅 팔기를 원한다. 이런 이유로

경제가 침체기로 가는가, 실업률, 이자율,

대통령 선거, 등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현

시점 주식시장 상황에 의한 투자 결정은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기 쉽다.

투자자 본인이 매우 똑똑(?)하다고 생

각한다. 어떤 투자 결정이 다른 투자자는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의 투자자 90%는 개

인 투자자가 아니고 기간(Institution) 투

자이다. 그들은 정보력, 자금력, 팀구성, 등

에서 개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좋은

투자를 위해서 온갖 시간과 정성을 기울

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른다(We don’t know what we don’t

know)’는 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주식 투자가 흥분되고 짜릿한 느낌의

재미를 느낀다. 그래서 요즘 뜨거운(Hot)

종목을 찾고자 한다. 은연중 주식 대박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복권을 사는 마음과

비슷하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 투자는

잔디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지

루해야 한다’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펄 샘얼순이 언급했다. 

투자 경비가 높은 종목 투자는 실패하

는 투자의 지름길이다. 투자자 대부분은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모르면서

투자한다. 한 예로 어뉴이티는 이것저것

을 보장한다고 말은 하지만 숨어있는 경

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한 푼이

라도 투자 경비가 적으면 그만큼 나의 호

주머니로 들어온다. 금융산업 투자에선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투자 상품이 비싸면 제대

로 된 상품이 아닐 확률이 높다. 

비관적인 마음은 투자 손실로 이어진다

.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에 가장 필요한 시간 즉 복

리(Compound Interest)의 혜택을 받지 못

한다. 지난 5년 주식시장 연평균 무려 14%

이상이다. 지난 10년도 연평균 수익률은

12%이다. 나의 투자 돈이 3배로 증가한 놀

라운 수익률이다. 워런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멍거는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주

식 매수와 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

림(Waiting)에 있다'고 조언했다.

그때 그 시점 주위 상황에 의해서 주식

시장은 변한다. 투자자는 의미 없는 강아

지 움직임에 집중하지 않고 주인이 가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현

재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

한다.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 전체는 더욱

더 커지는 것이며 주식시장에 꾸준히 투

자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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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속극에서 들었다. 딸아

이가 어머니에게 묻는다. ‘엄마

는 왜 나를 낳았어요?’ 어머니 대

답이다. ‘네가 나왔으니까’ 질

문은 도발적인데, 대답은 경쾌하

다. 

언젠가 같이 나눈적이 있다. 이

지면을 통해서 인데, 왜 사냐고 묻

는다면 그냥 웃지요. 시 일테지만,

질문이 잘못되었으니 옳바른 대

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냥 빙긋

웃을 수밖에. 가벼운 미소로 대답

을 대신하는 거다.  하긴 사는 일

에 왜 사는지 이유와 목적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겠다. 

꽤 오래전 나온 책이 있다. ‘목

적이 이끄는 삶’ 이 책 제목이다

. 릭워렌 목사가 지었는데,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터. 원 제목

은The Purpose Driven Life 인데

, 목적있는 삶이라 얼핏 제목을 바

꾼다. 

시조 한편이다. 제목이 바람의

힘이다.  사는 일이 다 그렇고 그

렇단다. 그러나 시인의 삶이 심드

렁하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

네 삶엔 기쁨도 있고, 슬픈 날도 무

심히 지나갈 것이라고 읽히는 거

다. 이런 걸 달관達觀이라 하던가

. 

바람이 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더위가 사라졌다 언제 그랬냐

는 듯

사는 일 다 그렇다 기쁨도 슬픔

도

(홍사성, 바람의 힘 중에서)

시에 해설이 붙었다.  참으로 그

러하단다. 지난 여름, 한국에선 그

렇게 무덥더니, 장마가 오더니, 태

풍이 휩쓸고 가더니, 더위마저 사

그러 졌단다. 보스톤에도 크게 다

르지 않았다. 한동안 무척 덥더니,

한동안 날이 흐려 빗방울도 자주

뿌려 대더니, 사나운 바람도 불었

더랬다. 그러나 몇일 사이에 날은

맑게 개었고,  기온도 정상으로 돌

아왔다. 바람도 오히려 선선했던

거다. 언제 그랬냐 싶었는데 우리

네 삶처럼 말이다.

바람을 탓하랴. 바람을 고마워

하랴. 바람부는대로 바람이 불면

웅크리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하면

될것이다. 나오겠다면 나오도록

도울 밖에. 

= 가을이다. 가을 바람에 풀잎

은 누울 것이다. 아니 바짝 엎드릴

수도 있다. 바람 잦아지는 때를 기

다리는 바. 단지 한모금 물이 필요

하고, 한줄기 햇볕을 기다리는 거

다. 

한창 곡식이 익어 갈게다. 몰아

치는 바람과 오고 가는 비을 견디

고 이제 누렇게 익어가는 거다. 그

동안 살아내고 자라느라 고생 많

았다. 고개 숙여 인사한다. 익어

머리숙인 벼이삭처럼 말이다.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

다 (욥기 26:5)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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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라이팅 (gaslighting) !! ”

한담객설閑談客說: 

사는 일이 다 그러하다

요즘 들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를 가끔 듣게 된다. 유튜브 방송이나 정신

분야, 상담심리 분야 전문가들의 방송을

통해 듣게 된다. 나 역시도 상담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심리 분야와 함께 정신질환

부분도 공부하게 되니 이런 분야에 대해

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

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등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현실감각,

상황 등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

화하는 것이다. 상대를 심리적으로나 정

신적으로 억압해서 의도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심리적 노예처럼 만드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자기의 외적

권위를 이용해서 누구를 억압하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스

라이팅의 가장 큰 문제는 외적 권위를 이

용한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인간이 가지

고 있는 취약함을 이용한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1938년 영국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

(Patrick Hamilton)의 연극 <Gaslight>에

서 남편이 교묘한 거짓말과 상황 조작으

로 아내의 생각을 조종하고 서서히 정신

병자로 몰아간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1938년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 브로드웨

이 무대에서 인기리에 상연한 동명 연극

을 미국 MGM에서 영화로 각색했다고 한

다. 정체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한 남편으

로부터 교묘하게 조종당하며 정신적인 학

대를 받는 아내를 연기한 잉그리드 버그

만(Ingrid Bergman)이 오스카와 골든글

러브에서 여우주연상을 안았다는 것이다

.

이 영화는 1940년대 영화계에서 유행하

던 ‘남편을 조심하라’(Don’t Trust

Your Husband)는 대표적인 느와르 테마

로 부상했고 남을 교묘하게 조종한다는

심리학 용어 ‘가스라이팅’으로 널리 쓰

여지게 되었다. 2019년에는 영화의 문화적

, 사회적, 심미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미국

국회 의사당에 영구 보존되었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도 알겠지만, 남편이 아내

를 조금씩 조금씩 심리적, 정신적으로 혼

미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라진 브로

치를 통해 이야기는 시작된다. 남편은 아

내에게 브로치를 건네며 잃어버리면 안된

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당신은 물건을

잘 잃어버리잖아 !’ 라고 하면서 부정적

인 암시를 하는 것이다. 아내는 얼마 후 가

방을 열었다가 브로치가 사라진 것을 확

인한다. 없어요, 하고 당황하며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날 용서하세요! 라며 말

이다.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인지 기능(특히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간다.

그런 암시가 실제 사건(브로치 분실)을 통

해 사실로 밝혀 짐으로써 피해자인 아내

는 자신의 기억력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아내)가

본인의 잘못으로 느끼게 만들어 가해자(

남편)의 눈치를 보고 사과를 하고 미안함

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듯 가해자(남편)은 피해자(아내)

를 경시하며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하

는 것이다. 남편은 또 가정부를 추켜세우

는 동시에 아내를 깎아내림으로써 아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내가 듣

고 있는 줄 알면서도 가정부를 칭찬하면

서 대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다. 아내 입장

에서는 비교당하고 무시 당하면서 자존감

에 상처를 입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gaslighting)’인 것이다.

혹여, 생각해 보라. 내가 ‘피해자’는 아

닌가. 또는 ‘가해자’는 아닌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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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어지럼증 증상이 생

겼다면 주변 가족과 지인에게 현재 상태를 알

리고, 현재 내 증상이 응급한 문제인지 아닌지

침착하게 체크해봐야 한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구토가 동반될 때, 주

변 가구를 붙잡고 있어도 서 있기 어려울 때, 물

체가 둘로 보이거나 시야장애가 있을 때, 옆 사

람이 보기에 눈이 심하게 흔들릴 때, 안검하수

가 있을 때, 팔과 다리의 감각이 무디고 힘이 갑

자기 빠질 때, 말이 어눌하고 대화가 잘 이어지

지 않을 때, 의식이 명료하지 않을 때 등 평소와

다르다면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다. 

설령 이런 증상이 없다 해도 어지럼증을 대

수롭지 않게 생각해 방치해서는 안 된다. 흡연,

고도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부정맥, 심

혈관 질환 혹은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다면

우선 뇌졸중과 뇌졸중 전조증상 여부를 감별해

야 한다.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 신경염, 미로염, 편

두통이 흔한 어지럼증의 원인이지만 이런 질환

들과 뇌졸중을 단순히 증상으로 감별하기는 어

렵다. 특히 양성 질환인 전정 신경염과 미로염

은 초기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잦아들지 않으며

구토를 동반해 보행조차 힘들기 때문에 뇌졸중

과 증상이 매우 흡사하다. 

전정성 편두통은 어지럼증 센터 내원 환자

중 많게는 30%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흔한 질

환이다. 단순히 초점을 ‘두통’과 ‘통증’에

만 맞추면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체위에 따라

어지럼증이 생기니 이석증으로 오해할 수도 있

다. 또 마치 메니에르병처럼 이명(귀에서 소리

가 나는)이 동반되기도 한다. 

한편, 사고로 인한 뇌진탕 후에도 어지럼증

이 생기기도 한다. 보통 3개월 내 호전되지만 그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직접적인 충격으로 뇌

에 크고 작은 손상이 생기고, 우울과 불안 등 심

리적 요인도 가세한다. 뇌 손상이 아니더라도

귀 내부 말초 평형 기관 손상으로 어지럼증과

두통이 생길 수 있어 뇌진탕 후 흔히 올 수 있는

증상이다. 

나이가 들면서 발병률이 증가하는 치매와 파

킨슨병 등 다양한 퇴행성 질환에서도 어지럼증

은 동반된다. 어지럼증과 함께 기억력 저하와

보행, 균형 장애가 섞여 나타난다. 파킨슨 증상

이 나타나는 운동계 퇴행성 질환은 균형 장애

도 흔하지만 실신 직전의 아득한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는데 신경퇴행성 변화가 자율신경

계에도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반복적인 실신으로 내원해 자율신경계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항목도 다양하며, 임상적 의미가 없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해석하는 의사 역량이 중요하다.

부정맥과 심부전 등 심장 질환도 반복 실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환기내과(심장내과)

와의 협진도 진단과 치료 예후에 중요한 부분

이다. 

신경과 외래환자 4명 중 1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데, 어지럼증 증상에 숨어 있는 질환

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급성, 만성

질환을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하지 못했던 어지럼증, 숨어 있는 급·만성
질환 여부 점검해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
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
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경험하지 못했던 
어지럼증, 숨어 있는 
급·만성질환 여부 점검해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지럼증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신경과 조 소영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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